
전문가 칼럼 –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자동차 사고 후 대처 요령 배여울 변호사 리차드 드위스 변호사 

 미국 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2백만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는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고 후 골절, 출혈 여부 등 본인의 상태를 확인 한다.  

2. 본인 상태가 양호하면 승객의 상태를 확인한다. 

3. 경찰 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차를 옮기지 않는다.  차를 옮길 경우 경찰 레포트(police report)가 작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고가 본인의 과실인 것 같아도 상대방에게 “I’m sorry” 내지는 “I didn’t see you” 등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과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본인과 상대방의 차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상대방 자동차 번호판, 상대방과 본인 차와 주변 사진을 찍어 놓는다.    

6. 서로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허증 번호, 번호판 번호, 보험사, 보험증권번호를 교환한다. 

7. 증인이 있을 경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락처를 받아 놓는다.   

8.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 티켓이 발급 되었는지 확인한다.  관련 경찰 레포트의 번호와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 뱃지 번호, 소속을 기록 해 놓는다. 

9. 견인이 필요하다면 견인회사의 연락처 및 관련 비용을 확인한다. 

10.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를 한다.  부상 정도가 경미 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 되거나 부상 증상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11.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었어도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한다. 

12.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클레임 번호와 손해사정인의 연락처를 받아 놓는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본인 신체적 컨디션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경우, 치료가 종결되거나 완치가 될 때까지 대답을 피하고, 진술서 제출이나 구두 진술 녹음을 요청 받을 경우 거절한다.  



13.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일지를 작성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클레임을 걸거나 제소를 할 경우 당시의 고통 정도나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기억이 안 날수 있기 때문이다. 대물관련 배상 항목은 자동차 수리비 (폐차의 경우 차의 가치), 차에 장착되었거나 실려 있던 개인 소유물에 대한 배상 (컴퓨터, 업그레이드 된 오디오 시스템 등), 기타 비용 (택시비, 병원관련 마일리지 등) 등이 있다.  대인관련 배상 항목으로는 의료비, 휴업/임금 손해, 노동능력상실, 정신적 고통, 배우자 친교 상실 등이 있다. 대체로 보험사의 경우 담보가 되어야 할 사고로 인한 손해임에도 통상적으로 담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의 보험사와 상대방의 보험사 중 어느 쪽에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는 주마다 다르다.  일부 “No fault” 주일 경우 과실과 관계없이 본인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야 하나, 알라배마의 경우 “tort state”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클레임은 본인의 보험사나 상대방의 보험사 혹은 경우에 따라 양쪽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알라배마에서는 부상 등 대인 관련 소멸시효는 사고날로부터 2년이며, 대물 피해 관련 소멸시효는 6년이다.   

*********************************  독자로부터 법률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변호사에게 법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ask.koreatimes@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배여울 변호사와 리차드 드위스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알라배마 주 몽고메리 소재 법무법인 DeWeese & Bae LLC 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칼럼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